
THE TOWN NEWS 13January 3, 2022   Vol. 1401타운뉴스 칼럼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● 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3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5,17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9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0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3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5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6,27,42
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8/50,51/53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7

건강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,43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0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4,46,60,62,64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5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7

종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1,53

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4,55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6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7,59

제 1401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화이팅 2022 !

chahn@townnewsusa.com

일주일에 두 번 만나 함께 걷는 친구가 전화했다. 자신

이 선교 목사로 시무(視務)하는 교회에서 마주 보고 대

화를 나눴던 신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

았다면서 자기도 감염되었을 수 있어 검사를 받았고, 

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혹시 바이러스가 잠복해 

있을 수도 있어 격리생활에 돌입한다고 알려 주었다.

격리가 끝난 뒤에 친구와 만났다. 그리고 함께 걸었다. 

그날 오후에 친구가 또 전화했다. 이번에는 자기 교회 

담임 목사 가족들이 모두 확진되었다면서 혹시 몰라 

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.

그리고 또 걷는 날이 왔다. 친구는 전화로 아직 음성이

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공원에서 걷기는 걷

는데 따로 걷자면서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다. 뭐 

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마는 그러자고 했다.

공원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친구가 걸어오고 있

었다.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. 나도 얼른 마스크를 꺼내 

착용했다. 친구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

‘그냥 지나치자’고 말했다. 내가 말했다. 그럴 필요까지

는 없지 않느냐? 가까이 있지 않으면 되니까 멀리 떨어

져 앉아 내가 준비해 온 차나 마시자고 했다.

친구가 앉은 테이블과 큰 걸음으로 대여섯 걸음 이상 

떨어진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

눴다. 절대로 바이러스가 날아올 정도가 아님이 분명했

다. 그날 오후 늦게 전화가 왔다.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

서 다른 때보다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은 아마도 연말이

라 많은 근무자들이 휴가 중이라 일손이 딸려 좀 더 시

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.

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새해 새아침을 맞이했다. 예전 

같으면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고, 새해에 대한 기

대로 가슴이 설레기도 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

무런 감흥이 일지 않는다.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

있다. 간신히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눈앞에 

긴 터널이 나타나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

껴진다.

고교시절 평창동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북악터널

을 걸어서 통과한 적이 있었다.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

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터널 속은 자동차들이 뿜어내

는 매연으로 가득 차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터널 

천정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었다. 그 속을 걸어

서 통과하는 일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. 걷지 않

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리라. 그날 터널을 빠져 나오

며 다시는 터널 속을 걷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었다. 그

런데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내 기분이 바로 터널을 

빠져 나왔는데 다시 또 새로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

기분이다. 매연으로 가득한 터널, 전혀 앞에 어떤 상황

이 전개될지 모른다.

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

께 가야한다는 것이다. 어쩌면 코로나도 독감과 마찬

가지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

없는 듯하다. 부스터 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될 수 있

다니 말이다. 

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달리 건강한 사람이 감염

될 경우,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확진된 상

태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

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. 또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

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입해 있을 경우가 있다하니 이 

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. 

친구가 염려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. 음성 판정을 

받았으나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머무르고 있

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성 판

정을 받은 뒤에 닷새 정도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던 것

이다.

친구와 만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5미터 이상 떨어

져 마주 보고 앉아 차를 마셔야 하는 코로나 펜데믹이 

가져다 준 기묘한 광경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. 이제는 

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. 

비누칠해서 손을 자주 씻고, 반드시 실내에서는 마스

크를 착용하고, 가능한 한 사람들과 밀착하기보다 떨어

져 이야기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세가 보이면 

바로 감염여부를 검사해야 한다.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

가 필요할 때이다.

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2021년의 터널을 빠져

나왔다. 또 다시 2022년 새로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

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을 외친다. 화이팅! 

2022년, 타운뉴스 독자 여러분 모두 복 짓는 해가 되

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.


